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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민립대학 설립운동’ 面조직 기록 첫 공개 

애국지사 후손 심정섭씨 민초들의 대중운동 확인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반대해 1920년대 민족주의자들이 벌

였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면(面)지회까지 조직된 대중운동이었다는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애국지사 후손인 심정섭 씨(67·광주 북구 매곡동)는 15일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나주지방

부 반남면 집행위원 추천장을 본보에 공개했다. 가로 36.1cm, 세로 26.3cm 크기의 종이 재

질인 추천장은 ‘나주군(현재 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이근배. 중망(衆望·여러 사람의 뜻)

에 의해 귀하를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나주지방부 반남면 집행위원으로 추천함. 1923년 12

월 20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나주지방부 집행위원장 정안민이 

추천장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쓰여 있다.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일제강점기 대표 민족운동인 민립대학 설립은 3·1운동 이후 

1920년 한규설 등이 만든 조선교육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1922년 이상재, 이승훈, 윤치호, 

김성수, 송진우 등이 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조직했고 1923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460여 명이 모여 총회를 가졌다. 민립대학 설립기금 1000만 원을 3년간 나눠 모으기로 총

회에서 결의했다. 중앙부와 전국 각지, 만주 간도, 미국 하와이 등에 100여 개 지방부가 만

들어져 모금운동을 벌였다. 

  일제는 민립대학 설립 인사들이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로 감시했고 자금 모집을 

위한 지방강연을 중지하고 청중을 해산하는 등 갖은 탄압을 했다. 관동대지진과 대홍수까지 

겹쳐 민립대학 설립이 좌절됐고 일제는 1925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  

  홍영기 순천대 인문학부 교수는 “일제는 우리가 정치, 경제를 배우면 식민통치에 방해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제 탄압으로 민립대학 설립이 실패했고 광복 이후까지 다른 4년제 

대학은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추천장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지식층만이 아닌 평민들까지 참여한 대중운동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립기념관에서 15년 동안 연구했

지만 민립대학 설립운동 지방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추천장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면 조직까지 결성된 대중운동이라는 것을 입증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한말 의병활동을 했던 주촌 심의선 선생(1870∼1945)의 증손자이자 중국 상하이

(上海)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백강 조경한 선생(1900∼1993)의 외손자인 심 씨는 다음 

달 1일 3·1절을 맞아 애국지사 60여 명의 글을 모은 유묵집 ‘민족의 기백’을 발간할 예정이

다. (광주=이형주 기자)


